
정유4사, 취약계층에 난방유 78억원 지원

대한석유협회와 정유4사는 1월3일 서울 관악구 밤골마을에서 <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> 발대식을 가졌

다.

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정유기업들로부터 기탁받은 78억원으로 전국 소외계층에 난

방유를 지원하는 것으로, 2009년부터 4년째 시행되고 있다.

2013년에는 지원방식이 현물지원에서 전자바우처 형태로 바뀌어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.

과거에는 난방유를 한꺼번에 전량 지원받는 방식이었지만 전자바우처를 활용하면 대상 세대가 원하는 시기

에 필요한 분량만큼 알아서 구입할 수 있다.

석유협회 박종웅 회장은 “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

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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